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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has brought many positive changes to the ways people 

communicate, interact and share information. However, using the SNS does not always leads to in a positive results, 

particularly when it is addictively used. In fact, the addictive use of SNS results in many negative effects in our society. 

Recently, SNS users feel negative emotions such as expecially stress and fatigue while using SN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antecedents of user fatigue on SNS,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degree 

of Individual, environment and SNS characteristics. This study also examines consequences of user fatigue on SNS. 

Lastly, we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Habit among SNS fatigue, barrier of living and task performance decline. 

The data for empirical analysis were collected 401 responses on SNS user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putation perception, loneliness, unwanted relation, privacy concern, information overload, social 

presence and interac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SNS fatigue. Second, SNS fatigue, barrier of living and Task 

performance declin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Habit 

of SNS using is found in the relationship among SNS fatigue, barrier of living and task performance declin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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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소통과 정보공유를 용이

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

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

vice, SNS)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서비스가 되어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야

기하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산과 인

터넷의 대중화는 SNS와 더 밀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줌으로써 SNS는 단순히 소통과 관계 확

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SNS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

구하고 SNS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SNS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기술이 순

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

서 SNS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SNS의 역기능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SNS 중독, 유

해정보 유통,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폭력, SNS 피

로감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SNS 피로감은 

SNS 사용으로 인한 부수적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

로 SNS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Kim and Oh, 2012). SK커뮤니케이

션즈의 2013년 SNS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SNS 

사용자 10명 중 8명은 너무 많은 정보와 관계로 피

로함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텐

츠 피드(feed)’, ‘사생활노출’, ‘인맥관리’ 등의 이유

로 SNS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글이나 사생활이 노

출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원치 않은 사

람의 친구 신청이나 특정인 몇 명에 의한 글 도배 

등에 대해서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Dailysecu, 2014).

이러한 SNS 피로감은 더 나아가 서비스 사용 중

단이나 소극적인 사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

근 트위터가 사용자들의 피로감 가중으로 인해 사

용자 비율이 감소하여 성장 정체에 직면했다는 지

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MK bu-

siness News, 2014). 트위터의 경우 다른 SNS에 

비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많고 전달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다른 SNS보다 사용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심하며 업계에서는 트위터의 사용

자가 줄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피로감 가중을 지

적한다. 밴드와 같은 대화 상대나 주제가 제한되

는 폐쇄형 SNS가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개방형 SNS에서 발생하는 피로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Cho and Han, 2013).

학계에서의 SNS에 관한 연구는 SNS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초기의 대

다수 연구들은 주로 SNS 사용자의 초기 수용행동

이나 영향요인, SNS의 긍정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

다(Lee et al., 2015; Special and Li-Barber, 2012). 

하지만 최근 들어 SNS 사용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

타나기 시작하면서 SNS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Kang et 

al., 2013b; Min and Kim, 2013; Zhou and Li, 

201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이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중

독의 측면만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SNS 

이용중단과 같은 SNS의 역기능에 따른 사용자의 

부정적인 행동 결과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또한, 중단의도와 관련하여 SNS 스

트레스, 피로감 등의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

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근거를 파악하

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SNS는 앞으로 다

양한 비즈니스 및 서비스들과 결합하여 지속적으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기업에 꾸준히 수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SNS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기능들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역기능 중 하나인 피로감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용률 저하 및 중단과 

같은 부정적 행동 결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생활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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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빈번하게 SNS 사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않았던 SNS 피로감

과 생활, 업무성과 그리고 습관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개방, 공유, 자율이라는 웹 2.0 패러다임을 기반

으로 하고 있는 SNS는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자신

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그

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웹 

기반의 서비스를 말한다(Boyd and Ellison, 2007). 

SNS 사용자들은 시스템 내에 자신의 프로필을 공

개 또는 반공개로 설정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광범위하게 연결망을 확

장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연결망을 기반으로 다

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Lee et al., 

2015; Special and Li-Barber, 2012). 하지만 SNS

가 항상 긍정적인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SN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SNS 사용

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SNS 이용의 부작용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 

정보유포, 고립감,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유해정보 

유통, 중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SNS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뿐 아니라 생활, 학업 및 업

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ang et al., 

2013a; Mun et al., 2015; Shin and Cho, 2014).

Kang et al.(2013a)은 지나친 SNS 사용이 SNS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Wohn and 

LaRose(2014)는 SNS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행

동이 학습 성과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Kang et al.(2013b)은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 SNS 

사용이 편리하고 쉬워졌지만 이러한 환경이 과도

하게 SNS를 사용하게 만들어 중독이나 업무성과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Min and Kim(2013)는 SNS 사용자들이 지각하

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Shin and Cho(2014)와 Zhou 

and Li(2014) 등의 연구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SNS 사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SNS 피로감

SNS 피로감이란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

인이 경험하는 부담감, 좌절감, 불편함으로 인해 느

끼는 심리적인 피로감을 말한다(Kim et al., 2013; 

Lee et al., 2012).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적

응하는 과정에서 대처의 무능력으로 인해 사용자가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설명하는 테

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

겨난 SNS 피로감은 ‘SNS 스트레스’, ‘소셜 피로

감’ 등의 용어와 그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다(Brod, 1984; Kim et al., 2013).

SNS 피로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SNS의 긍정적 기대로 주목받았던 정보공유, 

사회적 연결 확장, 콘텐츠 공유 등은 그 정도가 지

나칠 경우 사용자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Kwak et al., 2012; Park et al., 2014a; Stankovic 

et al., 2010). SNS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

하는 글이나 콘텐츠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SNS 공

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불안감이나 스

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한다

(Park et al., 2014a). SNS가 프로필을 기반으로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

서 프로필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

해 역시 사용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Kim et 

al., 2013; Stankovic et al., 2010). 또한, SNS를 통

해 소통하는 간격이 짧아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꾸

준히 SNS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

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보상과 혜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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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Kim et al.(2013)은 ‘프라이버시 우려’, ‘정보과부

하에 대한 부담’, ‘기회비용 인식’, ‘평판인식’ 등의 

4가지 요인이 SNS 피로감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

임을 설명하였으며, Lim(2013)는 SNS에서 원치 않

는 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SNS 이용에 대한 부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피로감을 유발하는 주

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를 함께 활성화시키려

는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Park et al.(2014a)은 프라이버시 우려, 원치 않은 

사회적 연결, 평판에 대한 걱정, 가벼운 관계에 대

한 회의감 등이 SNS에 대한 심리적 부조화를 유

발함을 설명하였으며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될 경

우 서비스 이용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Maier 

et al.(2014)은 SNS를 통해 발생하는 메시지와 사

회적 관계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

보의 양도 증가하여 과중한 부담감을 안겨주게 되

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보, 관계 등에서의 지

나친 과부하는 SNS에 대한 불만족을 가중시키거

나 이용의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모바일 기반의 SNS 이용이 증가하고 일상화되

었다는 점도 사용자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원인으

로 지적된 바 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기반의 SNS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의 기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이 단순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로 인해 PC 기반의 SNS 이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SNS를 통한 소통과 

정보공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im, 2013). 하지만 모바일 SNS의 이점은 사용

자의 SNS 피로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wak et al.(2012)은 모바일 기반의 SNS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역기능과 

피로감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용자들의 

실제 모바일 SNS 이용이나 이용 확대 의지를 저

하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SNS의 주요 

기능인 정보공유나 관계형성이 모바일 기기의 이

점인 편재성, 복합시간성, 단순성으로 인해 과잉될 

경우 사용자들이 모바일 SNS를 이용하려는 의지

의 정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Ravin-

dran et al.(2014) 역시 모바일 기기의 등장이 SNS

의 이용을 쉽게 만들고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몰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유발시켜 결국에는 사용자들 스스로가 SNS 이용

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거나 완전히 계정을 삭

제하고 서비스를 떠나게 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SNS의 역기능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

는 사용자의 SNS 피로감을 바탕으로 영향 요인을 

도출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SNS 

피로감이 이용저하의도와 같은 사용자의 행동이나 

생활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SNS 사용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습관을 조절변수로 제안하여 SNS 피로감과 

생활장애 및 업무성과저하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와 SNS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SNS 피로감의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이

들 변수들을 개인, 환경, SNS의 3가지 범주의 특

성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Figure 1>은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최종 연구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3.2 가설설정

3.2.1 개인특성

평판인식(Reputation Perception)은 SNS 사용자

들이 SNS상에 올린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반응이나 그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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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미지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평판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관계를 형

성하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것을 말한다(Doney 

and Cannon, 1997).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

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SNS

에서 평판을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평판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SNS 이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Park et al., 2014a). 특히, SNS의 빠른 정보 전

달 속도와 확산성은 개인에 대한 평판을 짧은 시

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SNS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평판을 신경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

다. 또한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

고 좋은 이미지로 인정받도록 하려는 과정에 대해 

강박감을 느끼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Kim et al., 2013).

소외감(Loneliness)은 SNS상에서 다른 사용자

들로부터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친밀한 정서를 얻

지 못하거나 어떤 집단이나 게시물에서 자신이 누

락되었을 경우 느끼게 되는 서운한 감정의 정도를 

말한다(Russell et al., 1980).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은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를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외

로움이나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Song et al., 

2014). 즉, 자신의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달래고 다

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SNS를 이

용하지만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반

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기대한 것에 미

치지 못하는 경우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는 것이다(Ravindran et al., 2014). 또한, SNS는 사

회적 관계 형성이나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해야 하는 반면, 비사회적 애플리케이션 서

비스들은 상호작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정

도가 적고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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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Song et al., 2014).

원치 않는 관계(Unwanted Relation)는 SNS상

에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

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하거나 소통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를 말한다(Park 

et al., 2014a). SNS는 특히 개인의 프로필을 기반

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Boyd and 

Ellison, 2008). 그 과정에서 SNS 사용자들은 원치 

않는 친구나 직장 상사, 지인들의 친구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게시물을 보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서비

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 et 

al., 2013). 다시 말해, 개방 및 공유라는 SNS의 특

성은 개인의 메시지나 콘텐츠가 원하지 않는 사람

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가

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ark et al., 2013; Park 

et al., 2014a).

이와 같이 평판인식, 소외감, 원치 않는 관계는 

SNS 사용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이나 피로감을 유

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개인특성은 SNS 피로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평판인식은 SNS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소외감은 SNS 피로감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원치 않는 관계는 SNS 피로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환경특성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so-

cial influence)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개인의 태

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nkatesh and Davis, 2000). 사회적 영향은 

정보의 원천에 따라 크게 대인관계에 의한 영향과 

외부 매체에 의한 영향 등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태도나 행

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Kim and Han, 2009).

먼저 대인관계영향(Interpersonal Influences)은 

SNS상에서 사용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친구나 가족, 동료 등 자신에게 유의미한 사람들

로부터 SNS 이용에 대한 압력을 받는 정도를 말

한다(Kim and Han, 2009). 즉, SNS 사용자가 자

발적으로 SNS 이용을 결정하기 보다는 동조화 압

력(coupling bias)에 의해 SNS를 어쩔 수 없이 이

용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끊임없이 해주기를 바라는 요청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Maier et al., 2014). SNS를 

이용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SNS 이

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동료 집단의 압력

은 SNS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규범을 따라야만 하

는 중압감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과부하를 인

지하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외부매체영향(External Sources Influences)은 

TV,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영향을 받아 SNS 

이용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Kim and Han, 2009). 일반적으로 

외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는 개인의 태도와 행

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외부 매체를 통해 SNS

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따르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적 흐름이라고 인식한다면 SNS를 이용해야만 한

다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Kwak 

et al.(2012)은 사회적 압박 요인이 SNS 사용자의 

잠재적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으

며 모든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 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외부매체에서 말하는 SNS

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의 SNS 피로감을 증대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는 SNS상에

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다른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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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Kim et al., 2013; 

Zhou and Li, 2014). SNS가 개인의 프로필을 기반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이 직접 만든 콘텐츠

와 메시지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지속되는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SNS를 사용하는 동안 사

용자들에게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Ku et al., 2013).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SNS의 지속적

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된 바 있으며 SNS 피로감 유발 요인 중에서도 상

대적으로 가장 높은 피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Kim et al., 2013; Ku et al., 2013).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환경특성으로 제안하는 

대인관계영향, 외부매체영향, 프라이버시 염려는 

SNS 사용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환경특성은 SNS 피로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대인관계영향은 SNS 피로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외부매체영향은 SNS 피로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프라이버시 염려는 SNS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SNS 특성

정보과부하(Information Overload)는 SNS를 통

해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

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정

도를 말한다(Kim et al., 2013; Tarafdar et al., 2010). 

SNS를 통한 메시지, 다양한 콘텐츠와 같은 정보

의 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 사용자

들은 선별되지 않고 무작위로 유포되는 정보에 대

해 우려감을 나타낸다. Kim et al.(2013)은 너무 많

은 정보의 양이 SNS 사용자들의 피로감을 유발하

는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면서 정보적 동기에 의해 

SNS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피로감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모바일 SNS

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공유하는 정보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SNS 사용자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가중시

키고 더 나아가 SNS 이용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wak et al., 2012).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은 SNS를 이용

하는 동안 가상 환경에 존재하는 관계가 실제로 존

재한다고 느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를 말

한다(Cheung et al., 2011; Kwon and Wen, 2010).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실재감을 인

지하는 정도는 사용자의 몰입 형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하며 SNS와 같이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

케이션의 경우에도 개인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Cheung et al., 2011; Kwon and Wen, 2010; 

Xu et al., 2012). 하지만 사회적 실재감에 대해 인

지하는 정도가 높아져 현실과 가상공간 간의 경계

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거나 특정 정보기술

에 몰입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SNS 사용자의 심

리적 부담감이나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Xu 

et al., 2012).

상호작용성(Interaction)은 SNS상에서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짐

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말한다

(Park et al., 2014b; Oh et al., 2014). 컴퓨터를 매

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상호

작용성은 사용자들의 태도나 심리상태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람들이 상

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강도나 교

류하는 시간의 양 등으로 설명된다(Oh et al., 2014).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SNS의 이점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자

주 발생할 경우 서비스 사용자의 심리상태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ier et al., 2014). 

Maier et al.(2014)은 SNS를 통해 소통하는 범위

가 확장됨에 따라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

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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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과부하, 사회적 실재감, 상호작용

성은 SNS 사용자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SNS 특성은 SNS 피로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정보과부하는 SNS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사회적 실재감은 SNS 피로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상호작용성은 SNS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SNS 피로감, 생활장애, 업무성과저하 

및 이용저하의도

사용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또한, 

SNS 사용에 따른 피로감의 가중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et 

al., 2013; Park et al., 2014a). 가령 SNS 피로감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대한 몰입을 저하시켜 개인의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SNS를 업무를 위해 사

용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단지성 등의 긍

정적인 기능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업무와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연

장선에 있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피

로감이 증폭될 수 있다(Oh and Park, 2014). Turel 

et al.(2011)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술

을 이용하는 정도가 지나칠 경우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이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Karaiskos et al.(2010) 역시 지나

친 SNS 이용은 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

SNS 피로감은 또한 SNS 이용저하나 서비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Maier et al., 2014; Ravin-

dran et al., 2014). Maier et al.(2014)은 SNS 이용

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감이 이용저하나 불만족

스러운 이용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Ravindran et al.(2014)은 SNS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결과로 피로감이 가중되거나 SNS 필요성

이 감소한다면 자발적으로 SNS 이용을 중단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피로감, 생활장애, 

업무성과저하 그리고 이용저하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SNS 피로감은 생활장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SNS 피로감은 업무성과저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SNS 피로감은 SNS 이용저하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생활장애는 SNS 이용저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업무성과저하는 SNS 이용저하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습관의 조절효과

습관(Habit)은 과거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했

던 경험에서 비롯되는 행위로서 무의식적이고 반복

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정도를 말한다(Lee, 2012; 

Limayem et al., 2007). 일반적으로 정보기술 수용 

후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시간이나 노력을 소비하며 몰입하

는 정도를 나타낸다(Wohn and LaRose, 2014). Wohn 

and LaRose(2014)는 페이스북에 소비하는 시간의 

정도로서 습관적인 SNS 이용을 판단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습관적인 페이스북 이용이 학습 성과를 

저해시키거나 학습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습관적인 

행동은 생활이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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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중독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습관을 조절변

수로 제안하여 SNS 피로감과 생활장애 및 업무성

과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

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습관은 SNS 피로감과 생활장애 사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가설 10：습관은 SNS 피로감과 업무성과저하 사

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SNS 피로감을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

보고 SNS 피로감이 생활, 업무성과, 이용저하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습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현재 SNS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자료수집

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부터 11월까지 1개월 간 현장방문, 이메일, 우편, 웹

설문 등의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수집 방

식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잠재변수의 측정을 위

한 항목들은 1차적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수정 및 보완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설문항목들은 각 항목의 정

확성과 어법을 확인하기 위해 2차적으로 경영정보 

및 마케팅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각 관측변수

에 대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

하여 각 측정항목에 대한 정확성과 정교화를 높였

다. 마지막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

적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조사에 사용될 최종 설문항목을 확정하였다. 

<Table 1>은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각 변수의 조

작적 정의 및 관련 연구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모

든 항목들은 (1) 강한 부정에서 (7) 강한 긍정에 

걸친 7점 리커트(seven-point Likert scale) 항목으

로 측정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선정한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이 중 총 428부(회수율 

53.5%)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응

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총 27부를 제외한 401부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의 <Table 2>는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 참여자들의 특성에 대해 

요약하고 있으며 <Table 3>은 설문 참여자들의 

SNS 이용특성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4.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수집된 데이터(n = 401)로 측정도구의 신뢰

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martPLS3.0으로 부분최소자승(Partial 

Least Square：PLS) 방식을 사용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ronbach’s α 값과 구성신뢰도(Com-

posite Reliability, CR)를 사용하였으며 이 값 모두 

0.7 이상이어야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Nunnally, 1978). 타당성은 수렴타당성과 판

별타당성으로 나누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

성은 각 측정 항목과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구성개

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Fornell and Larcker 

(1981)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에 의해 평가된다. 수렴타당성 판

단에 대한 기준은 AVE 값이 모두 0.5 이상일 때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판별타당성

은 각 측정항목이 관련되어 있는 잠재변수 외의 다

른 잠재변수와 얼마나 관계가 약한지에 대한 판단

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AVE 값과 Pearson 상관관

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Gefen and Straub, 2005).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α 값

과 CR 값 모두 임계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

정항목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unnally, 1978). 각 구성개념의 AVE 값 역시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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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Constructs and Relevant Research

Construct Description References

Reputation 
Perception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obsess about others’ reactions to 
messages and self-image on the SNS

Kim et al.(2013)
Park et al.(2014a)

Loneliness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feels left out on the SNS when 
they don’t attract attention from others.

Russell et al.(1980)
Park et al.(2014a)

Unwanted 
Relation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feels burden when they establish a 
connection with unwanted person. 

Park et al.(2013)
Ragu-Nathan et al.(2008)

Interpersonal 
Influences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is influenced by friends, family 
and relevant others who are using the SNS.

Kim and Han(2009)

External Sources 
Influences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is influenced by mass media, such 
as TV and Internet regarding SNS use

Kim and Han(2009)

Privacy Concern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perceive a breach of their privacy 
by the use of SNS

Zhou and Li(2014)

Information 
Overload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feel burden in understanding an 
issue and making decisions caused by the presence of too much 
information on the SNS

Kim et al.(2013)

Social Presence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feel burden when they perceive 
that others are jointly involved in communicative interaction on online

Cheung et al.(2011)
Kwon and Wen(2010)

Interaction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feel burden when they frequent 
communicative others in real time on the SNS

Park et al.(2014b)

SNS Fatigue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feel stress and burden when they 
communicate or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on the SNS

Kim et al.(2013)
Tarafdar et al.(2010)

Barrier of Living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feel that they are stymied by SNS 
use

Karaiskos et al.(2010)
Turel et al.(2010)

Task Performance 
Decline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feel that using the SNS prevent 
them from concentrating on their work

Kang et al.(2013b)
Turel et al.(2010)

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SNS users’ intention to decrease their social network service use 
intensity or to deactivate their accounts.

Kwak et al.(2012)
Bhattacherjee(2001)

Habit
The extent to which people tend to perform using the SNS 
automatically because of learning

Limayem et al.(2007)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Respondents

Item Category Frequency Rate(%) Item Category Frequency Rate(%)

Gender
Male 178 44.4

Occupation

management 183 45.6
Female 223 55.6

Age
(years)

20～29 98 24.4 engineer 80 20.0

30～39 133 33.2 sales 62 15.5

40～49 96 23.9 production 44 11.0

Over 50 74 18.5 Self-Employed 19 4.7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61 15.2 others 13 3.2

University 297 74.1
Total 401 100.0

Graduate or more 4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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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SNS Using

Category Frequency(%) Category Frequency(%)

SNS
being 
Used*

Kakaostory 323(82.2)

Period 
of 

using 
SNS

6 month～1 year 34(8.6)

Facebook 264(67.2) 1year～2 year 65(16.2)

Naver band 223(56.7) 2year～3 year 110(27.4)

Cyworld 168(42.7) 3 year～4 year 98(24.4)

Kakaogroup 151(38.4) Over 4 year 94(23.4)

Twitter 144(36.6)
Frequency
 of using

SNS
(a day)

Over 10(a day) 108(26.9)

others 82(20.9) 6～9(a day) 72(18.0)

Purpose
of

SNS
Use*

New relations and Friends 268(68.2) 1～5(a day) 162(40.4)

Daily record 129(32.8) 3～4(a week) 59(14.7)

Leisure activity 97(24.7)
Devices

for 
SNS
Use

Desktop Computer 33(8.3)

Sharing interest 130(33.1) Notebook/Netbook 6(1.5)

Sharing specialized information 76(19.3) Smartphone 321(80.0)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40(10.2) Tablet PC 41(10.2)

Self-expression 47(12.0)
Average
Time
Spent 
on
SNS

Under 10min 200(49.9)

Relieving stress 52(13.2) 10min～30min 129(32.2)

Time-killing 76(19.3) 31min～60min 45(11.2)

Following the fashion 42(10.7) 61min～120min 16(4.0)

Surrounding people use SNS 118(30.0) Over 121min 11(2.7)

Business 84(21.4)
Total 401(100.0)

Economic activity 55(14.0)

Note) 
*
 - multiple selection.

치인 0.5보다 크게 나타나 수렴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and Larcker, 1981). 

마지막으로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각선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

변수 간의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 보다 높게 나타

나 판별타당성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가설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최종 수집된 자

료(n = 401)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정하

기 위해 SmartPLS3.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은 변수들 간의 영

향 관계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구조모형의 적합도

와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특히 PLS의 경우 기존의 공분산구조 방정식 

모델이 요구하는 측정변수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

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구조적 관계가 복잡한 

모델인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martPLS3.0을 통해 각 구성개

념들 간 설정된 경로계수를 구하고 PLS의 부스트랩 

리샘플링 방식(bootstrap resampling method)에 

의해 각 경로계수의 t-값을 통해 각 가설에 대한 통

계적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구조모형 분석

을 통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경로계수(path coefficients：β)와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nt：) 값을 알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 가설 2-1, 2-2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Table 6>은 가설검증 결과

와 가설 채택 유․무를 보여주고 있다. SNS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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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for Measurement Model

Construct Scale Item Factor Loading AVE C.R Cronbach’s α

Reputation 
Perception

REP1 0.906

0.832 0.937 0.899REP2 0.927

REP3 0.903

Loneliness

LON1 0.864

0.801 0.923 0.875LON2 0.921

LON3 0.899

Unwanted 
Relation

UNW1 0.894

0.789 0.918 0.866UNW2 0.907

UNW3 0.863

Interpersonal 
Influences

INT1 0.943

0.783 0.914 0.889INT2 0.963

INT3 0.728

External Sources 
Influences

EXT1 0.844

0.747 0.899 0.831EXT2 0.893

EXT3 0.856

Privacy Concern

PRI1 0.935

0.867 0.951 0.923PRI2 0.953

PRI3 0.905

Information 
Overload

OVE1 0.865

0.776 0.912 0.856OVE2 0.885

OVE3 0.893

Social Presence

SOC1 0.902

0.799 0.923 0.875SOC2 0.873

SOC3 0.906

Interaction

ACT1 0.911

0.838 0.940 0.903ACT2 0.949

ACT3 0.886

SNS Fatigue

FAT1 0.888

0.787 0.936 0.909
FAT2 0.915

FAT3 0.892

FAT4 0.852

Barrier of Living

BAR1 0.838

0.736 0.918 0.881
BAR2 0.897

BAR3 0.864

BAR4 0.833

Task Performance 
Decline

PER1 0.910

0.841 0.955 0.937
PER2 0.919

PER3 0.930

PER4 0.909

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DUI1 0.908

0.798 0.940 0.915
DUI2 0.927

DUI3 0.896

DUI4 0.838

Habit

HAB1 0.886

0.853 0.959 0.943
HAB2 0.943

HAB3 0.932

HAB4 0.932

-：fixed to ‘1’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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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quared Inter-Correlation among the Study Constructs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0.912

2 0.617 0.895

3 0.485 0.450 0.888

4 0.220 0.250 0.268 0.885

5 0.432 0.498 0.292 0.513 0.865

6 0.397 0.332 0.633 0.274 0.334 0.931

7 0.480 0.459 0.484 0.430 0.461 0.464 0.881

8 0.506 0.473 0.395 0.266 0.441 0.409 0.582 0.894

9 0.528 0.439 0.409 0.282 0.477 0.427 0.501 0.745 0.916

10 0.535 0.474 0.505 0.142 0.279 0.482 0.553 0.697 0.659 0.887

11 0.469 0.418 0.296 0.217 0.329 0.210 0.374 0.510 0.562 0.526 0.858

12 0.444 0.458 0.289 0.221 0.337 0.190 0.345 0.487 0.516 0.523 0.820 0.917

13 0.419 0.341 0.417 0.076 0.220 0.389 0.383 0.553 0.564 0.749 0.612 0.614 0.893

14 0.242 0.250 0.223 0.287 0.456 0.210 0.292 0.172 0.237 0.068 0.318 0.245 0.045 0.924

Note) 1. 1：Reputation Perception, 2：Loneliness, 3：Unwanted Relation, 4：Interpersonal Influences, 

5：External Sources Influences, 6：Privacy Concern, 7：Information Overload, 8：Social Presence, 

9：Interaction, 10：SNS Fatigue, 11：Barrier of Living, 12：Task Performance Decline, 

13：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14：Habit.

      2. Diagonals elements in bold are the square root of AVE.

<Figure 2> Results of the PL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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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the Results

H Path
Std.

Coefficient
t-value difference F-value Result

H1-1 Reputation Perception → SNS Fatigue 0.094 1.767
*

- - Accept

H1-2 Loneliness → SNS Fatigue 0.096 1.976* - - Accept

H1-3 Unwanted Relation → SNS Fatigue 0.111 2.138
*

- - Accept

H2-1 Interpersonal Influences → SNS Fatigue -0.106 1.924 - - Reject

H2-2 External Sources Influences → SNS Fatigue -0.166 3.306 - - Reject

H2-3 Privacy Concern → SNS Fatigue 0.107 2.383
**

- - Accept

H3-1 Information Overload → SNS Fatigue 0.160 3.005
**

- - Accept

H3-2 Social Presence → SNS Fatigue 0.334 5.632** - - Accept

H3-3 Interaction → SNS Fatigue 0.256 3.874
**

- - Accept

H4 SNS Fatigue → Barrier of Living 0.528 12.944
**

- - Accept

H5 SNS Fatigue → Task Performance Decline 0.523 14.198** - - Accept

H6 SNS Fatigue → 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0.567 14.786
**

- - Accept

H7 Barrier of Living → 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0.163 2.691
**

- - Accept

H8 Task Performance Decline → 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0.184 3.439** - - Accept

H9
SNS fatigue → Barrier of Living

     ↑
   Habit

- - 0.015 9.387** Accept

H10
SNS fatigue → Task Performance Decline

↑
Habit

- - 0.014 8.218
**

Accept

Note) * p < 0.05, ** p < 0.01.

생활장애, 업무성과저하, 이용저하의도의 값은 각

각 0.632, 0.279, 0.273, 0.639로 나타났다. 이는 곧 

SNS 피로감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63.2%가 SNS 피

로감 유발요인으로 제안한 변수 중 평판인식, 소외감, 

원치 않는 관계, 프라이버시 염려, 정보과부하, 사

회적 실재감, 상호작용성 등의 7개의 변수의 변동

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2>는 구

조모형 가설 검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4 조절효과 검증

직접효과에 대한 분석 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설 9와 가설 10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

된 다중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를 따랐다(Carte and Russell, 2003). Carte 

and Russell(2003)은 기존의 조절효과 검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등간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MMR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잠

재변수들은 등간척도의 하나인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였기에 MMR 접근방법으로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 9를 검증하기 위해 SNS 피로감 외에 습관을 

선행변수로 했을 때의 생활장애에 대한 
값 0.364

를 구했고 여기에 습관과 SNS 피로감을 곱한 측정

항목(product scale)을 선행변수로 추가하였을 때 


값 0.379를 구했다. 만약 
 값과 

값의 차이인 ∆
값이 충분히 크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선행변수의 수( = 2,  = 3)와 연구에 사

용한 총 표본 수(n = 401)를 고려하여 F-통계량 값

을 구하는 수식에 의해 결과 값을 구한 결과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10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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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에 요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Cohen(1992)의 효과 값을 계산한 결과 

H9은 0.024 그리고 H10은 0.036으로 작은 효과 값

에 가깝다(0.02 = small, 0.15 = medium, 0.35 = 

large). 

5. 결  론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최근 SNS의 역기능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SNS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는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결

과요인을 도출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SNS 피로감과 생활장애 및 업무성과저하 간

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습관

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에서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

나 평판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글이 타인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다고 느낄수록 SNS 피로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치 않는 사람과 

SNS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부담감을 느낄수록 

피로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Kim et al.(2013)과 Park et al.(2014a)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SNS에서 자

신의 이미지 관리에 몰입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약

한 연결 관계가 지나치게 증가했을 때 사용자에게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둘째, SNS에서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민감한 개

인정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질수록 SNS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SNS 뿐 아니라 인터

넷의 역기능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모든 분야

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불

안감을 증가시켜 이탈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환경특성으로 제

안한 대인관계영향과 외부매체영향은 SNS 피로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SNS에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이나 동료들의 압력을 받

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정 집단에 소속되려는 동질

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점이 사회적 과부하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SNS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나 대중매체의 압박이 SNS 

피로감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다고 느낄수록 피

로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상에서의 

사회적 작용이나 현상들이 실재로도 계속해서 이

루어진다고 느낄수록 피로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SNS 피로감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보과부하나 지나친 상호작용성

과 SNS에 대한 몰입이 피로감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한 Kim et al.(2013), Kwak et al.(2012), 

Tarafdar et al.(201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SNS를 사용하면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와 같은 피로감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이나 업무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의 질을 저하시

키거나 업무성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피로감이 높아지거나 생

활과 업무에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

으로 SNS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용정도를 줄여나

가는 소극적인 사용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보기술을 사용하면

서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 도달하게 되

면 정보기술의 사용이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이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업무와 생활 간의 불

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SNS 역시 지속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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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른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감이나 피로감이 

증가할수록 업무와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제안한 습관은 

SNS 피로감과 생활장애 그리고 SNS 피로감과 업

무성과저하의 각각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이용하는 반복적인 행동과 SNS 피로감으

로 인해 생활과 업무에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이나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을 초

래하는 것을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SNS의 역기능과 

관련하여 SNS 피로감을 유발하는 요인을 테크노

스트레스와 SNS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

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SNS 피로감과 같

은 사용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살펴보

고 있는 연구들은 SNS 피로감의 선행요인과 피로

감의 관계만을 단순하게 살펴보고 있거나 피로감

이 이용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또는 피로감을 조절변수로 제안하여 서비스 전

환에 있어 피로감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피로감이 소

극적 행동인 이용저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

린 SNS의 사용으로 인한 피로감이 생활과 업무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 또한 피로감의 영향요인으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정보 및 관계 과부하, 프라이버시 염려, 원치 

않은 관계뿐 아니라 소외감, 사회적 실재감, 상호

작용성과 같은 SNS의 역기능 및 특성에 관한 변

수를 제안하고 피로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습관을 조절변수로 제안하여 

SNS 피로감과 생활 및 업무성과저하 간의 관계에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SNS 사

용자들은 의식적인 의도에 의해 SNS를 사용하기

보다는 습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끌려 사용하

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여 SNS를 사용하는 

습관이 강할수록 피로감에 의한 생활장애나 업무

성과저하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무적으로는 SNS 피로감이 생활, 업무성과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SNS 

성장을 위해 SNS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

부의 정책방향이나 관련 기업 및 시장 그리고 SNS 

사용자의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차

원에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피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

를 보호하고 원치 않은 관계나 정보 및 상호작용 

과부하에 대한 부담감을 저해시키기 위해 SNS에

서의 관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SNS 피로감

이 SNS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또 다른 사회적 위

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로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기업은 SNS상에서 정보선별 및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관계, 이용자 구분 등과 관련된 적절한 기

술을 마련하여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용자들이 정

보 과잉이나 빈번한 상호작용 부담에 따른 피로감

을 느끼게 되자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해 정보나 

관계의 노이즈를 자동적으로 걸러주는 기술을 마

련하고 있으나 활용의 정도는 미흡한 편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SNS 유

형에 따른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SNS 사용자를 대

상으로 SNS 피로감의 선행 및 후행요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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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SNS 플랫

폼이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SNS 피

로감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SNS의 피로감을 야

기하는 요인을 개인, 환경, SNS 특성으로만 도출

하여 살펴보고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SNS 사용

기기, 실제 SNS 이용 상태 등과 같은 다른 특성들

을 도출하여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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